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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학자들에게 해수면이 얼마나 빨

리 상승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연평균 

3.2mm라고 답변할 것이다. 이 수치는 지

난 2014년 발표된 IPCC(기후변화에 관한 

정부간 패널)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이

다. 1990년 초 이후 시행된 인공위성 측정 

결과를 평균한 것이다.

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과학자들

은 이 수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의

문을 품고 있었다. 이런 상황에서 해수면

의 연평균 상승폭이 4.8mm에 이르고 있

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큰 주목을 받고 

있다.

■ 그린란드 빙하가 녹으면서 급격히 상승

지난 20일‘사이언스타임즈’가‘사이언

스’지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미 항

공우주국(NASA) 제트추진연구소에서는 

지난 10년간 해수면 변화를 관측해왔다.

해양학자인 베냐민 해믈링톤(Ham-

lington) 해수면변화팀장은“10년 동안

의 해수면 변화를 측정한 결과 연평균 

4.8mm 상승했는데 이는 그린란드 빙하

가 예상보다 더 빨리 녹아내리고 있는데 

따른 것”이라고 말했다. 이는 지난 2014 ▲ 해수면 상승으로 섬나라 키리바시 주민들이 생존 위기에 처했다. 사진=미 국무부

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는그린랜드 빙하. 사진=예일대

년 IPCC가 발표한 연평균 3.2mm보다 

1.6mm가 더 높은 것이다.

이번 관측에는 최신 기술인 버티컬 랜

드 모션(vertical land motion)을 적용했다. 

올 11월부터는 새로운 레이더 위성을 통

해 어느 곳에서 얼마나 많은 물이 바다로 

흘러들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상황을 그

림으로 재현하고 있는 중이다.

해믈링톤 팀장과 그의 연구팀은 지난 

2018년 미 국립과학원 회보(PNAS)를 통

해 해수면 상승 속도가 이전보다 더 빨라

졌다는 징후를 보고한 바 있다. 2019년에

는 물리해양학자 쉥크 당엔도르프(S¦n-

ke Dangendorf) 연구팀이‘자연기후변화

(Nature Climate Change)’저널에 1900년 

이후 해수면이 20cm 상승했다는 연구 결

과를 발표했다.

논문은 시기별로 상황을 구분해 해수

면 상승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시도하

고 있다. 195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댐 건

설이 성행하면서 상승 속도가 억제됐으나 

1960년대 후반 해수면 상승이 다시 가속

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.

연구팀은 최근의 해수면 상승이 1980년

대 후반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. 지구 온

도가 상승하면서 해수 온도가 상승했고, 

이로 인해 크고 작은 빙하가 녹아내리면

서 이전보다 더 빠른 해수면 상승을 이끌

고 있다는 내용이었다.

관계자들은 이번 NASA 제트추진연구

소의 측정 결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빨라

지고 있는 해수면 상승 속도의 변화를 말

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. 이 수치가 받아

들여질 경우 해수면 상승과 관련된 기후 

대책을 수정해야 한다.

■ 네덜란드 등 해안 국가들 비상사태 직면

해수면 상승은 지구 전체적으로 매우 위

협적인 사안이다.

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키리바시의 아

노테 통(Anote Tong) 대통령은 2015년 8월 

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해수면 상승으로 

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.

지난 10월 ISSI(International Space Sci-

ence Institute) 연구팀은‘사이언티픽 데이

터’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“유럽·아시아·

아프리카 해안의 20%에 달하는 지역에

서 바다와는 매우 다른 심각한 해수면 상

승이 일어나고 있다.”고 보고했다.

연구를 이끈 ISSI의 애니 카제나브

(Anny Cazenave) 박사는“해안 지역의 이

런 현상이 지구 대륙판의 이동, 해안 해류, 

바다로 밀려드는 인근 지역 강줄기에서의 

담수 효과, 최근 뜨거워지고 있는 날씨 패

턴 등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.”고 설명하

고 있다.

반면 쉥크 당엔도르프 박사는“전체적

인 해수면 상승이 해류에 변화를 주면서 

해안 지역으로 더 많은 양의 물을 밀어내

면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.”고 

설명하고 있다.

당엔드로프 박사 연구팀은 현재 9개 해

안 지역에서 그 원인을 추적하고 있는 중

이다. 특히 미국 북부 해안 절반에 달하

는 영역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

데 캐나다 인근 래브라도 해(Labrador 

Sea)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

고 있다.

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

있는 나라가 네덜란드다. 국토의 많은 부

분이 간척지여서 해수면이 빠르게 상승

할 경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. 

그런 만큼 과학자들을 통해 향후 해수면 

상승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는 중이다.

네덜란드 왕립해양연구소의 환경과학

자 아이미 슬렁은(Aimée Slangen) 박사 

연구팀에 따르면 네덜란드 해안의 해수면

이 2000년과 비교해 25cm 높아질 수 있

다고 보고 있는데 그 시기가 2040~2060

년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.

해양학자들은 해수면 상승이 세계적인 

이슈로 부상하면서 데이터를 측정하는 

관련 기술이 빠른 속도로 업그레이드되

고 있어 앞으로 더 정확한 데이터가 산출

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해수면이 

연평균 

‘4.8mm’ 

높아지고 

있다


